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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못할 우체국

 1987년, 중학교 3학년의 나는 우표수집이 취미였다. 다양한 디자인의 우

표들을 보면 정말 다채로웠다. 우표를 평소처럼 사러 갔을 때, 엄마가 우

표를 사려면 편지나 엽서를 써서 우표를 모으라고 말했다. 엄마의 말이라 

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. 우표를 안 사려고 해도 88 서울올림픽 우표가 

나왔다는 소식을 들어 안 살 수가 없었다. 결국 책상을 펴고 자리에 앉았

다. 편지를 대충 쓰고 우체국에 갔다. 사람이 꽤 많아 기다리던 중, 우체

국에서 예금 업무를 봐준다는 포스터를 보았다. 나도 통장을 만들어 관리

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. 그리고 우체국을 둘러보았다. 포스터, 잡지 

등을 보니 우체국이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, 전보, 송금 등 많은 업무를 한

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또한 바쁘지만 다정하게 창구에서 고객을 도와주

는 직원들을 보니,

‘내 편지도 그들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처리해 줄 건데, 내가 대충 써서 

보내도 될까?’하는 생각이 들었다.

 그렇게 집에 와서 편지지를 꽉 채운 다음 우체국에 다시 갔다.

기입 금지



 2026년인 지금, 아마 그때의 우체국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

못했을 것이다. 그때를 기점으로 예금과 같은 자산관리를 시작했다. 그저 

처음엔 편지와 엽서만 전달해 준다고 생각했는데, 그건 내 오산이었다. 고

객의 편지를 훼손되지 않게 전달해 주고, 손해를 보지 않게끔 고객의 자산

관리에도 도움을 주었다. 또한 친절한 미소로 고객을 대응하고, 뒤에서 열

심히 편지를 전달해 주는 우체부까지. 우체국은 마음을 담은 곳이다. 이제 

난 더 이상 우표를 받기 위해 우체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. 나에게 잊지 못

할 추억을 선물해 준 우체국에 보답하기 위해 간다. 오늘도 편지를 가지고 

우체국에 간다.


